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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62년생으로 주안동이 고향임. 주안동의 옛 지명이 ‘사미리’임. 다양한 방식으로 지

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어머니 세대가 진흥요업에 근무했음. 초창기 사동에서 인

구가 유입되었으며 주거 환경이 계속 변화함. 주안2동(몬머리)는 원래 구릉 지대이며 

물이 많았음. 신기촌이 형성되며 5번 버스 종점이 신기시장이 됨. 본가는 주안3동으로 

잠시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인천에서 근무함. 개발로 동네가 변화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낌. 학창시절부터 도서관에 많이 다님. 인천의 원주민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

다름. 지역에 애정과 주민의식을 가지고 잘 가꾸어나가야 함. 

주요 색인어

주안동, 부평 이씨, 집성촌, 사미, 사미 축제, 학산학연구회, 사진전, 신기촌, 화장

터, 중앙도자기, 진흥요업, 사동, 몬머리, 인주대로, 수봉산, 시민회관, 신기사거리, 

5번 버스, 본가, 자원봉사, 강사, 2000년대, 인천지하철, 율목도서관, 연수구, 남동

구, 원주민, 주민의식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소개

00:00:00~

00:04:33

▷ 음성파일

- 62년생으로, 주안동이 고향임.

- 본관인 부평 이씨는 임진왜란 이후 미추홀구 전반에 집성촌을 형

성함.

- 주안동 이전의 지역명이 ‘사미리’임. 사미 어린이 놀이터가 있

는 명보주유소 일대는 80년대에 개발됨.

- 사미는 선비 ‘사’자, 아름다울 ‘미’자로, 아름다운 선비가 나

온 마을이라는 의미임.

2. 인천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

00:04:34~

00:10:45

- 신비마을도 집성촌 개념으로 400년 된 종씨.

- 제운 선생 집성촌은 백학초 앞 신동아아파트 3차 자리. 현재 제운

사거리로 부르는 위치와 상이함.

- 용현동 강씨 정려: 병자호란 당시 낙섬에서 청나라에 맞서 의병 

활동 중 순직한 남편을 따라 투신한 강씨 부인을 기념하는 정각. 

-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가족사는 없음. 80년대 개발이 이루어지며 주

민, 건물 등이 모두 사라짐.

- 7회째 개최되는 사미 축제. 동사무소가 주관하여 10월경 어르신 



노래자랑, 음식 대접 등으로 진행됨.

3. 지역 자료 수집

00:10:46~

00:14:04

- 학산학연구회 강사로 14명이 활동 중. 

-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때 구 자원봉사를 하며 촬영 및 기

록.

- 매년 2~3회 그룹 사진전을 개최함. 한중문화관에서도 2회 전시.

- 옛날 소래포구, 수인선 철길 등을 찾아다니며 자료화.

4. 신기촌 일대에 대한 기억

00:14:05~

00:17:22

- 쌍용아파트 앞으로 화장터 굴뚝이 있었음.

- 중앙도자기(진흥요업)이 현재 쌍용아파트와 진흥아파트 자리. 신

기촌으로 유입되었던 어머니 세대들이 진흥요업에 근무했음.

- 신기촌에서도 3~4번 세대교체가 이루어짐.

- 초창기에는 동인천의 사동에서 신기촌으로 인구가 이동함.

- 판잣집, 슬레이트 집, 현대식 기와집, 일반 주택, 빌라 순서로 주

거 환경이 변화함.

5. 60~70년대의 기억

00:17:23~

00:22:45

- 사미리는 주안3동, 몬머리(못머리)는 주안2동에 해당함.

- 몬머리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던 곳에 현재 주안초가 들어섬.

- 용현사거리에서 인천고로 이어지는 인주대로가 과거 논이었음.

- 몬머리는 물이 많다는 의미가 있음. 주변으로 논이 많았음. 

- 수봉산에서 내려오는 물에서 미꾸라지를 잡기도 함. 현재 복개되

어 인주대로가 됨.

- 수봉산에 물이 많았고 수로와 천이 복합된 개념으로 흐름.

- 주안2동은 원래 구릉 지대로 60년대 초반부터 시멘트 집이 형성

됨.

- 시민회관에서 내려오는 길이 원래는 신기사거리의 옛날 우리은행 

자리까지만 이어져 있었음.

- 원래 논이었던 주안사거리 자리에 구도로가 생김. 신기촌이 형성

되며 5번 버스가 주안사거리, 금성연마, 의료보험공단을 거쳐 신

기시장을 종점으로 함.

6. 인천에서의 일생

00:22:46~

00:29:22

- 본가는 주안3동으로, 6살 때 주안2동으로 이사함. 주안에서 계속 

살았음.

- 어머니는 85세로, 제주도 출신. 70세까지 일을 하심. 

- KT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3년을 타지에 있다가 인천에서 다시 근무

함. 

- 퇴직 후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학산학 강사 육성 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됨.



7. 2000년대 이후의 변화

00:29:23~

00:32:43

- 80년대에는 도시개발로 단지가 형성되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빌라를 많이 지음.

- 개발한 지 50년도 되지 않은 주택을 헐고 빌라를 짓는 데는 정책

의 영향도 있었음.

- 수봉산도 고가를 짓기 위해 산을 깎아서 뚫는 등 형태가 변형됨.

- 개발로 동네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원주민으로서 아쉬움을 느낌.

8. 어린 시절의 기억

00:32:44~

00:40:59

- 주안2동에 살 때 방과 후 동네의 친인척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함. 

현재는 대부분 떠남.

- 학창시절에는 인천지하철이 생겨 한 달에 한 번 서점에 감.

- 당시 인천에는 율목도서관밖에 없었음. 중앙도서관, 주안도서관, 

화도진도서관은 80년대 초중반에 생김.

- 최근에는 화도진도서관에 자주 감. 화도진도서관은 인천사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함.

9. 지역에 대한 애정

00:41:00~

00:50:38

- 20대 초 학습지를 배부하며 남구(미추홀구) 지역을 걸어 다니며 

눈으로 관찰했던 것이 지금 활동의 근간이 됨.

- 과거 남구(미추홀구)였던 곳이 연수구, 남동구로 분리됨.

- 철거되거나 새로 짓는 건물, 도로를 중심으로 촬영함.

- 인천의 원주민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름.

-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애정과 주민의식을 가지고 잘 가

꾸어나가야 함. 

-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